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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박준의∙박준성, ‘KARA PRIZE GIVING 2022’ 수상

- 대한자동차경주협회, 12월 15일 ‘KARA PRIZE GIVING 2022’ 개최
- 공인 대회 중 현대 N 페스티벌 아반떼 N컵 프로 클래스 부문에서 1, 2위 수상



대한자동차경주협회는 지난 15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KARA PRIZE GIVING 2022'을 개최했다. 강신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장, 틸 바텐베르크 현대자동차 N브랜드매니지먼트·모터스포츠사업부 상무를 비롯해 드라이버, 미캐닉, 대회 오피셜 등 모터스포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인 대회 시상과 함께 올해의 드라이버, 올해의 레이싱팀, 올해의 오피셜 등 올 시즌 대한민국 모터스포츠를 빚낸 주인공들을 선정했다.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박준의 드라이버와 박준성 드라이버는 ‘KARA PRIZE GIVING 2022’에서 각각 ‘2022 현대 N페스티벌 아반떼 N컵 프로 클래스 부문 1, 2위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박준의는 서승범 레이서 기념 사업회가 수여하는 페어플레이상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두 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은 명실상부 모터스포츠 명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줬다.    

박준의는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재능을 앞세운 무서운 성장세로 2022년 신설된 현대 N페스티벌 아반떼 N컵 프로 클래스에서 종합 포인트 143점을 기록하며 데뷔 1년 만에 '최연소 시즌 종합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박준의와 포인트 점수를 두고 최종 라운드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던 박준성도 뒤를 이어 종합포인트 129점으로 시리즈 2위를 기록했다. 차량 셋팅, 드라이버 훈련, 경기 운영 등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의 전략적인 시즌 매니지먼트가 돋보였던 한해였다. 

특히 두 선수 모두 국내 최고 권위의 모터스포츠 시상식인 ‘KARA PRIZE GIVING’에서 수상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공신력 있는 협회로부터 드라이버의 가능성과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박준의는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후원사분들,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팀원과 좋은 대회를 개최해 주신 현대 N 페스티벌 측에 감사드린다”며, “현재 고등학생 신분인 관계로 모터스포츠 관계자 및 팬분들께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다. 내년에도 자만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으며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성우그룹 소속의 모터스포츠팀으로, 올해 창단 25주년을 맞이했다. 지주사 현대성우홀딩스, 알로이휠과 주물 제품 제조사 현대성우캐스팅, 자동차 배터리 등 연축전지 전문기업 현대성우쏠라이트, 물류사업 및 신소재 개발사 현대성우신소재가 현대성우그룹 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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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준의, 틸 바텐베르크 현대자동차 N브랜드매니지먼트·모터스포츠사업부 상무, 박준성, 김규민(DCT레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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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성우쏠라이트, 자사 브랜드 ‘쏠라이트’ 라디오 광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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